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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거롭고 귀찮은 경우가 있을 텐데도 위원직을 수락해주신

민간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귀중한 조언을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특별한 나라입니다. 재외동포가

있다는 점도 매우 특별합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위상에

비하면 재외동포 숫자가 매우 많고, 또 매우 많은 나라에 망라돼

계십니다. 물론 재외동포마다 해외에 나가 사시게 된 사연은

모두 다릅니다. 일제 강점기에 어떤 분은 징용, 어떤 분은 징

병 돼 가셨고, 독립운동 하러 나가시기도 하고, 너무 가난해서

멀리 이민을 가신 분 등 제각각의 사연을 갖고 계십니다. 해방

이후에는 고아로 입양되신 분도 계시고 국내에서 살기 어려워

나가신 분도 계시지만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서 나가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사연은 모두 다르고 그 가운데는 슬픈

사연도, 도전적인 사연도 있지만 어쨌든 그 분들이 뭉뚱그려져

재외동포로 계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재외동포를 각자의

처지에 맞게 어떻게 도와드릴 것인가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숙제는 그렇게 많은 나라에 살고 계시는 많은 동포

들을 가급적이면 망으로 연결하고 그 역량을 서로에게 좋게,

또 대한민국에도 좋게 활용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등등이 아마

재외동포 정책의 내용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수 십 년간 정책을 펴왔지만 반성할 것은 없는가,

새롭게 개선할 것은 없는가, 충실할 것은 없는가 그런 것을

점검하고 정책화하는 일을 우리가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오랜 세월동안 이 문제를 연구

하시고 관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견이 정책에 반영되면

훨씬 더 좋은 정책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 기대합니다.


